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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난연소재 관심 확대”

2월18일 오전 대구 시내 한복판인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해 시민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의 방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불량 내장재 납품,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직

무태만 및 교육․훈련 부족, 관련법․제도 미비 등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상처를 남겼다.

정부는 사고 직후 지하철 내장재 교체 등 <건설교통안전종합

대책> 239개 과제를 수립하고 ▷지하철 차량 내장재 교체 및 

안전요원 증원 배치 ▷도로터널 내 방재시설 강화 ▷수도권 전

철 지하역사 방재설비 개량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

했다.

지하철 내장제는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면 교체

케 되는데, 대구지하철 화재에서 1차적 발화점이 됐던 내장판, 

단열재, 의자 등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우선 대상이 된다.

대구 지하

철 204량을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6개 지역 지하철의 차량 가운데 내구년한이 20년 

이내인 모두 4412량의 차량이 교체되며, 국고지원을 포함해 

2005년까지 총 520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지하철이나 일반 건물 내장재의 유독가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학기업들이 난연소재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EPS 생산기업들과 유리섬유 

생산기업 간의 상호비방이라는 부질없는 경쟁을 부채질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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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지하철 내장재 화재실연

화재기준이 강화된 전동차 내부


